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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 내년 대선‘3자 대결구도’준비해야
단일화 어려운 3가지 이유,

“①독자영토 확보 ②단일화신화 붕괴 ③18년 지방선거

민병두 원장, ‘민생정책’으로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 돌파해야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원장: 민병두)은 2017년 대선 준비의 일

환으로 새로 발간하는 정책서인 『수권정당의 길』을 통해 2017년 대선은 3자 대결

구도를 전제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정책연구원 민병두 원장은『수권정당의 길』의 서문격인 「집권으로 가는 길 :

준비된 개혁, 성공한 정부」의 글에서 “내년 대선은 3자 대결구도”를 전제로 준비

해야 하며, 그 이유로 단일화가 어려운 3가지 이유를 들었다. 단일화가 어려운 세가

지 이유는 ①첫째, 안철수 의원과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을 통해서 ‘독자영토’를 확

보했으며, ②둘째, 후보단일화 압박논란의 전제조건이었던 ‘분열=필패’ 프레임이 지

난 총선을 통해 깨졌으며, ③셋째, 2017년 12월 대선이 있고 6개월 이후에 2018년 6

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단일화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

문이다.

민병두 원장과 민주정책연구원은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대결 구도의 호불호를 떠

나서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금부터 ‘3자 대결구도’를 전제로 

하는 대선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에 대한 대안적 해법으로 민병두 

원장은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하되,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 그물을 치는” 것이 

대선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든든한 안보’와 ‘유

능한 경제’를 양대 축으로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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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수권정당의 길』은 석박사급의 연구원이 공동집필한 

책이다. “본질은 깊게, 외연은 넓게”라는 문제의식의 연장으로, ▴총선 분석(이진복),

▴유권자 정책수요조사(문병주), ▴중산층 복원 경제(이동호), ▴산업구조개혁과 신

성장동력(정상희), ▴‘정규직 중심’ 관념을 넘어 ‘최대고용’ 중심으로 노동정책의 전

환 필요성(고영국), ▴예산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강화하는 재정민주주의(김진영),

▴대북전략의 핵심으로 ‘포괄적 상호주의’(김은옥), ▴민주화체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과제(한상익) 등의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다.


